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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와 강도]
밤길을 가던 한 중년 남자가 강도를 만났다.

“어이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남자는 무서웠지만 강도에게 말했다.

“돈? 안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집 근

처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겼다고 하면 마누라가 믿

을 것 같아?”

“그래서 못 준다 이거지?”

강도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중년 남자의 멱살을 쥐

며 한마디 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내가 오늘도 허탕쳤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산만한 여자]
수업 중에 한눈을 잘 파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래

서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면담을 했다. 선

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따님이 수업 시간에 무척 산만하고 한눈을 잘 파

는데 어머니는 그런 문제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셨

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 근데 저기 있는 창틀이 알루미늄 창틀이 

맞나요?”

[택시 운전 첫날]
택시 승객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 운전사 어깨를 

두드리자 운전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중심을 잃

더니 버스와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운전사가 말했다.

“너무 놀라 간담이 다 서늘했습니다.”

놀란 승객도 사과하며 말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에 그렇게 놀랄 줄 미처 몰랐

어요.”

이에 운전자가 말했다.

“사실 오늘 택시 운전 첫날인데, 저는 지난 25년 동

안 장의사 차만 몰았 거든요.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깅을 나갔다. 한참 달리

던 중 지나가던 한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아저씨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으셨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니 정말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이었다. 아버지는 창피

해서 아들에게 말했다. 

“어서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가져오너라!” 

아들은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동안 남자는 가로수 

뒤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짜

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운동화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아들이 대답했다.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한쪽은 흰색 또 

한쪽은 검은색이에요.”

[용한 점쟁이]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옷을 곱게 입은 귀부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선생님,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남자친구랑 못된 짓을 해서 엊그제는 산부

인과도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 딸이 왜 그

러는 걸까요? 누굴 닮아 그런 걸까요?”

점쟁이는 눈을 지긋이 감고 점괘를 짚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달마누굴달마

누둘갈마누둘갈마. 촤르르르르... (동전 흩뜨리는 

소리)”

이후 귀부인과 점쟁이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아뇨, 왜요?”

“이상하다... 따님이 외국인을 닮았다는 점괘가 나

오는데...”

“그럴리가요, 사돈에 8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외

국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뭐.”

딸랑딸랑...

“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달마누굴달마

누둘갈마누둘갈마

촤르르르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리 해도 외국인을 닮았다는 점괘밖에 안 나

오는군요.”

“제 딸이 닮았다는 그 외국인 이름이 도대체 뭡

니까?”

“댁의 따님이 그렇게 공부도 않고 놀기만 하는 것

은 바로 Jimmy(지미) 또는 Jiemy(지에미)라는 사람

과 닮아서 그렇다고 점괘가 나오는군요.”


